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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38년의 치욕적인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독립 국가로 우뚝 선 후, 
세계 최빈국으로 출발하여, 건국과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혁신국가입니다. 위대한 이 
여정은 2차 세계 대전 후의 독립국 가운데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세계사적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썼던 방법과 상상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새로운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지 벌써 20여 년입니다.  
 
우리가 이룬 기적이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는 아직 지식 생산국이 아니라 지식 수입국이며, 
선도국가가 아니라 추격국가이며, 전략 국가가 아니라 전술 국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가 쓴 기적도 이 한계 속에서 쓴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지금의 
번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선도국가, 전략 국가, 지식 생산국가로 도약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한계에 이른 생명체나 조직은 퇴행적이고 소모적인 상호 모방과 적대적 
공존으로 세월을 보내며 비효율을 쌓다가 결국 약해져서 퇴락하는데, 우리의 최근 20년 
이상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습니다. 혁신해야 할 때 혁신하지 
못하고, 도약해야 할 때 도약하지 못하면,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살려면, 허물을 벗듯이, 칙칙한 과거에서 벗어나 빛이 있는 그곳으로 “건너가기”를 감행해야 
합니다. 
 
인간은 모든 문제를 정치로 해결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말은 
정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정치는 희망을 설계하여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민주화 다음의 꿈을 설계하는 
모험심을 잃었고, 사회를 통합하는 사명을 잊은 채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기만 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전락하였습니다. 심지어, 민주화를 했다고 
자처한 세력들이 오히려 다시 전체주의와 독재의 길로 퇴행하고 있음을 보면, 사실상 
민주화라는 것도 권력 쟁탈전 이상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우리 정치의 한계와 추락만 
증명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삼권분립이 망가지고, 법은 권력자가 임의로 
좌지우지하게 되어 평등한 법의 정신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허물을 
벗어야 할 뱀이 허물을 벗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벗어야 할 허물을 다시 뒤집어쓰려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배를 채우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다가, 사람 되는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 되는 길에서 벗어나면, 자기에게서 멀어집니다. 자기에게서 멀어지면, 
자기를 살리는 길과 자기를 죽이는 길을 구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정치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죽이는 길로 끌고 가려는 
세력이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그들을 막아야 할 세력은 이미 
진부해졌고 게으름에 빠진 지 오랩니다. 대한민국을 적으로 놓고 싸웠던 사람을 떠받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을 폄하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정의와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람 되는 길에서 멀어지면, 이름이 뒤틀리고 
말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말의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시작했고, 자유민주주의로 기적을 썼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것을 호소해야 
할 정도로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미 낡았고, 정치인들은 염치를 아는 최소한의 인간성도 배우지 못한 
채 기능에 의한 적대적 공존의 정치만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파괴하여 정치를 살려야 
합니다. 존재론적 성장이 멈춘 정치로 연명해 온 정치인들한테 각성과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 밑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의 정치에서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기존 정치인들에게 삶을 의탁하고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십니까? 정치인을 
전면 교체하지 않고는 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 내면을 향해 눈을 돌릴 줄 아는 기본,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자신에게 묻는 기본을 배운 사람들로 교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